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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(가이드라인) 발표

- 2023년 총인건비 인상률 1.7%로 확정 -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(지침)에 근거 ‘2023년도 

총인건비 인상률 기준(가이드라인)’을 확정·발표하였다.

    *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6조의2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‧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

 ○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

동일하게 전년대비 1.7% 인상하였다.

 ○ 다만,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.

□ 우선,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

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*에 대해서는 2.2~2.7%(+0.5%p~1.0%p)까지 

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다.

    *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

 ○ 특히,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(무기계약직) 

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.5%p 추가 조정*

하였다.

    *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

무기계약직 평균의 85%(29백만원 수준)이하인 경우,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

없이 0.5%p 추가인상

 ○ 또한,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․복지포인트․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

공무직(무기계약직) 처우개선*에도 중점을 두었다.

    * 월급식비 13→14만원, 연간 복지포인트 40→50만원, 연간 명절휴가비 80→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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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지방출자․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

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 

 ○ 또한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․복지포인트․명절

휴가비를 인상한다.

□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,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

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. 

□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“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

최근 경제상황,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”라며, 

“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, 

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(가이드라인)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

경영실적평가 시 점검․확인할 계획이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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